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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행원리 해녀 인터뷰
해녀: 김영자, 강등자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OOO (Q2로 기록)
인터뷰 대상자 : 김영자(1937년생, 만 81세, A로 기록), 강등자(1937년생, 만 81세, B로 기록)

두 해녀 모두 육지로 바깥물질을 하면서 중간 중간 살다 와서인지 발음이 제주도 토박이 사람
들  발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Q :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줍서.
A : 예, 저, 그 소란 막 이제 먼 바당에 가민 막 그냥 소라도 많이 나오곡, 이제 저 살렴 시

간은 막 새끼덜 이제 키왐수다. 저 물 소곱에서 그 소라 새끼덜을 막 키우는디, 이제 7월 
1일 부떠 이제 바당을 금헙니다. 금허민 이제 저 10월 초루 날은 이제 바당 허채시켜. 
해녀덜. 조물렌. 겅허영 이제 허민 바당에 먼바당에 나가민 막 첨 첫 번 헐 땐 고동이 막 
이서기에 나야 이제 첨 망태덜 골라기네 허영 막 허여수게마는 옛날엔 소라값도 아니가
곡 뭐 헤부난 했주마는 이젠 소라값도 잘 가곡 해부난 이제도 경허영 나가민 막 망태덜 
골라기네 막 상군덜 들어옵니다게 

Q : 소라는 어떤 바당에서 잘 납니까.
A : 막 이. 소라는 그냥 이, 저 그  물 밑에 가민 막 여가 많이 이십주게 그디 가민 그냥 가

랑쳉이고, 우이고 기냥 이 뭐 허여가민 햇빛보젠 소라가 다 고망에 들어갔단 다 나와마
씸. 경 형 이제 다 나오민 막 첨 뭐허곡, 또 들어갈 고리엔 고망에 들어가민 또 고망에서 
또 허영  잡아당 졸곡 겅 허는디, 감태 밧디나 구제기 밧디나 가민 기냥 이 바다에 그냥 
몬딱 다 소라라~. 경형 허는디 옛날엔 소라값도 엇어불고 허여부난 이제 안 잡아나네 뭐 
헷주마는 이젠 막 소라값이 그냥 좋아놓고 허노난 이제도 막 혼 망태씩 백(100)kg로씩, 
오십(50)kg로씩, 칠십(70)kg로씩 막 팔십(80)kg로씩 헙니께. 상군덜. 경 했주마는 이제 
뭐 헤연 우린 이제 다 늙어지난 바다에도 못가곡, 허어, 어떤 땐 막 하고 싶읍니다. 우미
도 이번 막 헤가난 가그젠 해도 아방도 가지말렌 허고  3년 설러노난 이젠 가고 싶으
지도 안해 마씸.

Q : 소라는 알을 쌉니까?. 어떵
A : 알, 알, 알~. 알 싸그네 이제 막 우미 헤당 널민 막 소라 새끼가 막 그냥 우미 걷어나민 

막 그냥 과작 과작헙니다. 게난 이제 삼번차, 삼번 보민 이제 낼 모리 이제 터기네 헌덴 
헙니다마는 이제 금지 헐 거.  7월 1일 되민 이제 금지 했당 이제 10월 이제 1일 되민 
이제 터기네 그 땐 이제 이제지 잡어냅니께. 

Q : 그 우미 헐 때 거믄 소라 새끼덜이 
A : 야. 겅허난 우밀 못허게 허여. 게난 우미 기운을 딱 이제 
B : 소라 저 우미 헤나민 소라 알이 이서. 젠젠헌거
A : 널어난디 이제 걷으민 몬딱 소라 알이라. 
B : 건디 올린 어서. 그런 것이
Q : 소라 알은 어떻게 생겨수과?
B : 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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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 소라가 직접 그거를 
A : 알을 알을 알을 싸그네
B : 만들어 만들어. 만든 알이 존존허게
A : 존존허영 이제 막 콩방울만씩 허국, 어떤건 크국 허민
B : 콩방울만씩 
A : 다 이제 그걸 우미 걷얼 마른 우밀 걷어나민 그냥 비다닥헙니다게. 겅허민 그냥 물질 금

지 시킵니께. 겅허민 7월, 8월, 9월, 10월 나사 이제 금지 시켰다기네 텀니께
Q : 알을 낳는게 아니고 새끼를 낳는구나
A : 새끼 쌔끼 새끼 쌔끼  
Q : 새끼를 속에서 깨워서 뭐 
A : 응
B : 그러는가봐
Q :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데 많이 이서 마씸?
A : 그 물에가민 뭐 헌 돌 빌레 바당에 다 여가 이시민 그디 감태덜이영 구제기덜이영 막 나

민 그 아래 그냥  
B : 고랑쳉이민
A : 고랑쳉이도 있곡 그냥 그냥 영 밋밋, 밋밋헌디도 잇곡
B : 머들팟디. 
A : 머들팟디도 있곡.
B : 머들팟디 가민 그냥 그런 고동 훍은 고동 잡곡, 모살 바위 그냥 군머들밧디가민 그런 고

동 잡고 여에 
A : 바당에 바당에 모살통 어신 모살통만 어시민 다 여 아니꽈?
B : 바당에 그냥 여 가에 가민 
A : 몬딱 여라. 모살통 골려불민 다 여라. 게난 이제 큰여, 족은여, 센굴, 샛센굴, 웃센굴 알

센굴, 뭐 벌러진 여, 뭐
Q : 오조여
A : 오조여, 오조연 그냥 내(川)주만은
B : 오조여 베끗딘 
A : 여 이름을 다
B : 큰 여 알 
A : 난 두린여, 무신여, 뭐 다, 너분여, 베끗디도 다 여 천지로노난 모살통 골려불민 다 여, 

여라. 겅 허민 그 여에 촞앙 가민 사름 아니 부떠난 여에 가민 막 망태 골릅주.
B : 머흘밧디 가민 우글우글 고동이 잇주
A : 머흘 밧디영
B : 전복도 잇고
A : 전복도 잇곡, 옛날엔 막 뭐헤나수게마는 이젠
Q : 고동은 그냥 손으로 잡는 거라? 
A : 응 손으로
Q : 뭐~ 골겡이로
B : 아니아니
A : 아니 기냥손으로 가그네 그냥 잡앙 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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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조락덜 차기네
A : 조락덜 차기네 허여 그냥
B : 육지서 고치
A : 육지서 고치, 육지서 고치, 육지서 고치 조락 차그네 
B : 여기선 조락을 안 차봐신디 이젠 육지서 고치 그런 물질 허그네 조락 창 와그네 
A : 난 양~, 육지 물질 그냥 가멍 오멍 그냥 혼 7년을 해 노난 난 양, 제주 물질은 안 해 봐

수다. 제주 살젠 허난 그냥 시누이 바당에 간 죽어부난에 우리 시아방 그때 고무옷 나던 
해란게, 천장에간 돌아멘  치 죽어불카부덴 산디, 물에 노시 못 뎅기게 허여. 게난 
스물 일곱지 이제  육지만 육지만 가멍 오멍 이제 강화도로 얼로 울산으로 막 이 뭐 
허멍 부산으로 허연 뎅기멍 이제 해노난 제주 물질은 겅 심들이 안해봐수다. 경 제주물질 
허젠 허난 시누이 그냥 바당에 간 죽어부난 우리 시아방 그냥 고무옷 천장에 강 돌아메
부난 몬 물에들레 몬 못가게 헤부난, 큰년 이제 스물 일곱에 나서. 스물나에 결혼 해
도. 스물일곱에 나네 시누이 죽은디 큰둑이렌 헌디 강 눅져놔 둰 시누이 으난 아집니
까? 못안 이젠 기냥 저 뒷날 이제 저 한동 베게질에서 그 한동 수회 그냥 뭐 허연 
기냥 또 뒷물 받안에 도벡이 물로 받앙. 그 뒷날 촞아서. 겅허연 그냥 허난 시아방 죽어
분 후제사 이제 뭐 했주 배울때만 제주 물질 헷주 시아방 죽어분 후제사 심들이 허단 그
냥 설러수다게

Q : 전복은 어떤 데 많이 이십니까?
A : 이 고랑쳉이 닮은디, 또 등돌에여미 
B : 너부작 너부작
A : 너부작 엎더진디도 잇곡, 겅헙니께.
B : 모살밧디 강 
Q : 전복을 어떵 잡아 마씸.
A : 그 빗창, 빗창 이수다 빗창. 전복 터는 빗창이 잇어.
B : 두렁박 심곡, 혼착 이 등따리엔 비창 차곡 헹 들어강 보민, 구젱기 전복 하더라마는 숨이 

쫄란 못허더라
A : 게난 이제 열여돕(18)엔 육지 가난 또 저 북촌 해녀가 그냥 그 제비섬 밧장에 잇는디 등

돌 그냥 헛무레 우미무레 허단 비오난,  헛무레 허여그네 이제 그냥  뭐허연 등더레 닷배 
찬 허난, 등더레 감겨젼 그냥 나오젠 허난 숨사 먹어신디 어떵 허산디게 죽어부난 제비섬 
밧장이네 놔놘 그냥 추치난 숨 돌아옵니까. 그냥 죽언. 그디서 물굿 헌다 무신거 헌다 허
연 이젠 아이고 이거 육지 뎅길 것이 아니로구나 허연 이제 기냥 쳇번 쳇번 열여돕에 가
노난 쳇번 물질을 가노난, 울산서. 아이고 이거 육지 안뎅길로구나 허여그네 이제 열여덜 
열아홉에 안갓어. 스무 나는 해부떠 이제 그냥 육지 뎅김시작 헌게 기냥 칠년(7)을 다
년 우리 아방도 이제 저 우리 배 구허영 살게 아무것도 엇이난 아덜 다섯 성제에 아무것
도 엇이난 밸 구허영 살아기네 허야 악에 걸리민 돈 못벌엉 사난 우리 밸구허영 살아기
네 허야 삼년만 살민 족은 밧사 못 삼으로 보리 혼말지기사 못 상 삼니께 허난, 당신도 
그걸 기쁘게 들어신구라 해군으로 지원행 가불고, 나도 그냥 육지 뎅김 시작 헌게 7년을 
다년 첨. 벌어당 몬 시아방 손에 심지난, 시아방은 몰 샀다가  쉐 샀다가 허멍, 그냥 땅
이 어시난 땅에만 투자해서 마씸. 땅이 어시난. 겅허연 이제도록 고생고생 허멍 살아오난 
이젠 영 나이들어가난 허리도 아프고, 허허. 종애도 아프고 

Q : 전복은 알을 어떵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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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것도 이제 뭐허연 교미허연 남십디주게. 뭐 고기덜 다 먹어불고 
B : 구제기 입에 다 감심구라 
A : 구제기덜이영 옛날엔
Q : 거믄 전복 빗창으로 잘못 찌르면은 되잖아
A : 응 죽어, 죽어.
Q : 어떤식으로 해야 그게
A : 영 허연 그게 아시락 헌딜로 강 허영 비창 들렁 영 자쳐사(오른손을 왼쪽으로 비스듬이 

누르듯이 살짝 내리면서) 오꼿허게 일어나주 겅 안허민 빠짝 들어부찌민 
B : 그냥  박아비영 안되고 
A :  박아불구 그냥 막 큰건 이제 빗창질 해 가민 기냥 다 깨지곡 뭐 헙니께. 영 아시락 허

민 요추륵 허명 부뜨민 빗창을 들렁 영 자쳐사주.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돌리면
서..) 영 자치민  끊어저비엉 안되어. 

B : 에 가불민 안되어. 등더레 영 탁 자처사주.
A : 겅허고 우리 커올때는 메역만 메역만 주로 해수게. 제주도. 메역만 메역만. 메역만 메역만 

허민 이제 어멍 라강 물질 시키렌 허민 모살강 좁아 오라 무신거깡 해오라 허멍 허민 
어멍네 친군 메역 조물앙 게석을 주워 겅허영 혼구덕썩 졍 와. 어멍 또로 부쪄기네 어멍 
“이거랑 돈벌이 니 허라“ 허여난 생각도 나곡, 어린 때 해난거 잊어버지지

Q : 어린 때 어머니가 덜어 주는거?
A : 어머니 친구덜
B : 친구덜이
A : 친구덜이 막 물질배왕 뭐 햄젠 혼 묶음썩 줍니께게. 겅허영 게민 지어왕 게석. 게석 줭. 

겅허민  어멍이 왕 이건 니 찍세 니 돈벌이 허렌 해기네 또로 부쩌줘. 허허.
B : 벷 남시민 그자 영 널민 
A : 메역만 메역만 옛날엔 메역만 메역만 조기 조기 해영 다 바치곡 조저
Q : 요즘 해삼은 많이 남수광?
A : 요샌 해섬 많이 나는 셍입디다.
Q : 해삼은 어떤 데 많이 이십니까?
A : 그냥 돌 모살 바위에도 있고, 모살바위에 느란느란 있닙게. 느란느란 막 그냥 양식 해노

고 해노난 막 하영덜 잡으는 셍입디다.
Q : 바로 보여?
A : 으응, 바로 보여, 우에서도 보이고, 물이 훤해노난. 저 전라도이 물 날이 어두워시민 허

주마는 이딘  물날이 훤해노난 우에서도 얼마든지 봐집니께. 감태나 이신디 가민 뭐허카. 
듬북. 이젠 듬북도 베랑 엇어불곡, 다 오염 되어가고 해가난 

Q : 해삼은 언제 겨울에 잡잖아
A : 이제 이제.
B : 아냐, 시월(10월)나민 혼 동짓돌 나민 잡주마는 이제도 잡긴 잖아. 이제 잡은 건 막 모살 

짚은 바당에 가민 이만썩 혀. 잡아오민 1키로에 2만원이엔 허던가
Q : 그 해삼은 주로 뭘 먹읍니까?
A : 그냥 썰엉 초장도 찍엉 먹곡
Q : 아니, 가네가 뭘 먹어?
B : 미역뜬것도 먹는고라 양 그 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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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설 보민 모살만 나와, 모살 뜬거 그런거 잡풀, 젓은거 튿엉 먹엄신디사 어떵사 햄
신디사 잡앙보민 그 배설에 다 모살. 문어는 그냥 엉덕 그 엉덕진디 보민 들어누워기네 
잡아 내곡 

Q : 구멍은 엇입니까?
A : 구멍 잇어. 문에 들어가는 구멍. 겅허민 터진딘 잡젠 허민 뒈 숨어강 못잡아오민 돌아나

불곡
B : 재수 좋으민 우에 퍽석허게 앚앙 푹허게 심엉 나오주마는 재수 궂으민 까꾸리도 막 저레 

들어가불국 잡아뎅기지도 못허곡 내비동 오민 또 들어가도 기냥 오물락오물락 문게 잡기
가 힘들어

A : 겅허고 잡앙 나와도 양, 워낙 큰 문겐 몸에 돌라부떵 위험허여
Q : 거믄 잡고 와가지고 머리를 
B : 머리 데쓰는 것도 있곡, 꼬쟁이로 꿰는 것도 있곡. 지가 있주. 영 요만헌 줄 돌아메기네 

망사리로, 그걸로 찔러기네 허곡 해야주
A : 겅 안허민 망아리에 놔도 터정 돌아나비어. 나 기냥 혼번 망아리에 담아놨단 기냥 터전 

돌아나부난 문게 촞으레 뎅기난 어디 촞아저.
B : 호루는 문에 하나 잡으난 그걸 물에 가왁, 저 곰쉐기 들어 왕 잡아먹어부난 그걸 심어당 

들어가곡 또 들어가도 심곡, “야 니 문에 멫개 잡암디?”, “하나” “거 무사냐?” “여기 다 
놓아불민 돌아나불지 안험니까?” 

A : 막 곰쉐기 들어기네 잡아먹젠만
B : 거 심은거 잡은거 하나 심은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허난 하영 잡아덴 허연 간 보난 하

나. 겅허연 웃어나수다게.
Q : 구멍에도 있고?
A : 응 구멍에, 구멍에서 잡안에. 연욱이 잘잡주 연욱이.
B : 퍽 썩 우에 앉고, 재수 존 날은 퍽 썩하게 앚앙
A : 연욱인 먼 바당에도 아니 가곡, 곳디서만 허멍 연욱이만 막 하영 잡아
B : 상군보다도 더 벌어, 이것저것 다 잡아
A : 더 벌어. 이것저것 해부난 연욱이 하영 잡읍니께. 문에. 이젠 오분제긴 다 고망에 다 성

게 들엉 앚아부난 오분제긴 씨 지어불고, 가당 오당이네 하나 두개 잡으카 오분제기도 이
제 엇어. 이젠 막 성게로 그냥 고망 차수게.

Q : 성게는 많이 햄구나 예?
B : 올리 성게 값 좋아노난 
A : 올리 값 좋안. 칠만오천원이여 얼마여 팔만원이여 해노난 막 그냥 
B : 고동 잡으레도 안가고
A : 고동 잡으레도 상군덜 안가곡, 성게덜만 핸 우리 조케 각신 혼번에 육키로(6kg) 했젠 허

난 하영 벌지 안해사. 육키로(6kg)난
Q : 우미 작업은 어떵 햄수과?
A : 우미작업도 이제 이번주까지 보난에 삼번주 보민 그냥 바당에 낼모리 금헌덴 햄수다. 하

돈 그냥 부쩌낭 햄젠 해라. 행원은 워낙 마농이 하노난 마농에 뭐핸에 이제 뭐 헐거 아니
가

B : 오늘 물에덜 가신가?
Q : 우미는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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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번. 일반주, 이반주, 삼반주. 시월나사 텀니께.
B : 우미무레 해나민 막아그네 고동무렌 막을거주. 바당 금지 허민 시월나사 터메
A : 시월나사 10월1일로 텀니께.
Q : 우미는 잡으면은 어떵 분배 햄수과?
A : 우미? 이녁대로 해영 30kg씩 해영 밭 지엄수게. 마다리에
B : 마다리에 다 앚어 강 30kg썩 밧 지주 뭐.  칭덜
A :  칭당 삼십만원이엔?
B : 삼십만원가?
Q : 미역작업 하면 바치는 것도 잇어수광?
A :응, 조지, 영 조지허여그네 
B : 거 다 인역대로 허여
A : 이녁대로 해연 조지 채왕, 조지로 묶엉 영 만일에 이제 뭐허민 마농 조지듯 영 조져기네 

(녹음기를 실패처럼 실 감는 시늉을 하면서)허여. 
Q : 마늘 바치고 이런 건 엇어수과?
B : 그런 건 없고
A : 수협에다
B : 군인덜 왕 살 때는 군인덜 반찬거리에 그런 국거리 뜬거나 가져가주
A : 이젠 메역은 안해여. 줄메역 나고 육지 줄메역 나고 해여부난 인역 반찬 은거나 해당 

먹는 사람은 먹주 그냥 내볌수게. 돈도 안되고 허난에
B : 옛날엔 메역 조물앙 인천 은데 강 기도 했주마는 이젠 그런것이 엇이난
Q : 군소도 잡암지 양?
A : 군소도 한머리에 천원씩
B : 키로당 2만원인가 만오천이엔 허든가
A : 만오천원. 
Q : 물도세기?
A : 물토세기
Q : 그럼 전에는 안잡아나수광?
A : 전엔 안잡아났주게
B : 아니 전에는 잡아도 먹음은 했주 지는 안해났주게
A : 잡앙 먹음은 햇주. 게 안 암수과? 옛날엔 고동도 잡아당 모상 젓도 해먹곡, 기냥 앙

도 찍엉 먹곡 허주마는 이젠 다 돈이라부난 먹지덜도 안허영 마 그냥 뭐허여
Q : 그다음 톳은?
A : 톨은 이제 수협에 허영 바치곡
Q : 그 날잡아기네
B : 날잡앙 이제 멫일날 다섯물날이민 다섯물날 허곡
A : 거난 올린 저 줄 톨나부난 저  마다리 이만헌 마다리로 고득 나 담앙 오천원씩(5,000

원). 겅해부단난 바당에 톨이 이만칙씩 했덴 헙디다. 오늘도 으메. 안해여부난
Q : 받아가지 안해부나
A : 응, 받아가지 안허여부난. 이만썩 핸 저 거시기 어멍 으메
B : 올리 톨값 십오만원(150,000원)?
A : 아니. 사흘헌거 십오만원이주. 응 사흘헌거 십오만원. 그냥 마대로 는건 마다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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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썩 헌 것이 오천원(5,000원)
B : 전인 랴그네 강 좋아노난, 발씩 해노난,  댓넛썩 늘어기네 강 다듬어기네 이젠 뭐

허민  멫일썩 다듬젠 다듬어나수다
A :  올리 닮은 핸 엇우다게 톳씨 어려원. 
Q : 양, 물속에 들어가민 귀 아프곡 영 허지예?
A : 겅허민 낯 덜 먹언던 다 햄수게. 난 밀도 막아보지 안허고
B : 난 밀막어여. 약수먹고
Q : 귀 아프민 어떵헐거광?
A : 귀 아프민 저 무신것덜 먹엄수게.
B : 귀아프민 약먹엄수게
A : 뇌선. 뇌선도 먹곡, 사리돈 은거 무신거 은거 덜 뭐 머리덜 아픈덴 막
B : 뇌선벢이 안먹어나서
A : 난 이제도 뇌선 먹으는 사름도 있주마는 난 물에들 때 먹어난 양 뇌선도 안먹어봐수다. 

거 곰쉐기 올 때가 제일 무섭주게
B : 곰쉐기가 제일 무서와. 바당에 곰쉐기만 엇어지민 무서울게
A : 곰쉐기가 그냥 떼 곰쉐기 오곡
Q : 곰쉐기 오민 어떵허여
A : 무서왕 배알로~ 배알로~ 배알로 막 수덜이 다 막 그냥 배알로~ 배알로~ 해가민 막 물 

알로 그냥 다 실 실 실 실 갑니께.
B : 배알로~ 배알로~ 허민 물알로 들어가
A : 애곰쉐긴 수회 해친덴 헙니께. 경 떼 곰쉐긴 겅 안허곡
B : 뱅뱅돌멍 가. 장난 치는구라 양 뱅뱅돌멍 겅 놀래게 허여
A : 애 곰쉐긴 사름이엉 장난친덴
Q2 : 물개?
B : 아니
A : 고래 고래 돌고래
Q2 : 수웨기?
B : 수웨기
Q2 : 아, 수웨기가 사람 공격해요?
Q : 공격은 안허는 거
B : 공격은 안허는고라 막 사름 이시민 막 뱅뱅뱅 돌다기네
A : 그냥 문게나 뭐신거나 뭐 영 내 맡으는 거 이시민 막 뱅뱅돌아기네  떠나질 안허여
B : 문게 은거나 이시민 이 그런거 냄새 맡앙 뱅뱅 돌아
Q2 : 사람 해치진 안잖아요?
A : 사름 해치진 안허여. 재미진건 그냥 마 수덜이영 옛날에사 막 불추멍 무신거멍 했주마

는 요새사 가민 고무옷 입엉 물에 들어가기가 바빠. 옛말덜도 안 곡. 옛날엔 그냥 불턱
에 앚앙 놀민 놀미주마는 이젠 그냥 마 물에 가민, 옷덜 입느라, 약먹느라 무신거 해가멍 
정신이 엇어

Q : 물 그디 저기 막 싼 때 작업허민 쉽지 안헙니까?
A : 응
B : 쉽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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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쉽주마는 너무 싸도 이제 궂어. 
Q : 무사?
A : 저 여들 하노난.
Q : 여들 하노난?
B : 여덜 하노난 아침이 이젠 조반만 먹으민 그냥 물에가
A : 여돕시 아홉시만 되민  그냥 물에 가그네 들민 세시 네시까지 삽니께.
Q : 물에서 여섯물 사이에서 작업 햅잖아 예? 근데 왜 저기 보름이라든지 이런 때 작업허

믄 안됩니까?
A : 그 때 작업허믄 되주마는 물빨이 세언. 물빨이 세언. 조금에가 물 아니 가그네 동당 허여

그네 가 이제 작업허기가 좋주 이제 뭐 해가민 물 센덴 일곱물 날 되가민 그냥 무레 안 
시킴니께. 

B : 우린 안 멘들어봐서
A : 우린 촌해녀덜 강환도 강 이 물에 들어수다마는 우린 세번 들어가민 춘 해녀덜은 

막 느려. 번 들어강, 우리 세번 들어강 나오민 번 들어가민 막 각주덜은 막 무신거허
여그네 헙니께. 경해도.

Q : 작살은 꼭 가졍 다념수가?
B : 가졍 다니는 사람도 있곡
A : 옛날에 우리집에 올 땐 그냥 막 고기도 우럭은거 북바리 은거 하난, 서머리썩 두머리

썩 쏴놔수다. 막 물에 들어기네 옛날에
Q : 그 고기덜은 어디에 잇어 마씸?
A : 그 기냥 바당에 가민, 영 가랑쳉이더레, 돌 트멍에, 
B : 엉덕에, 영~ 돌속에 트멍 영 돌 쐐에 영 붙어시민 그 작살 받아기네 제라허게 맞으민 쏘

는거곡  겅안허민 헛치기로 나가불곡, 영 발락네 손 맞으민 영 탁 허게 쏘아지곡
A : 베끄디 나와기네 작살눌렁 들어강 허민 손맞으밍 그냥 물질 베와올 때난 그냥. 옛날에 시

아방 난 메역 조물젠 허난 시아방 저 신사라로 해연 꼬아네 크게 멩글아 줜, 저 육지서 
부산서 물질 허단, 부산은 이녁냥으로 간 잡아 완 저 감녀(??)에 헌디강 메역도 행 오곡 
해섬도 잡아오민 인역냥으로 난  그냥 보게뜨에 돈 그친 날은 엇어서. 지나사나. 그저 
나가민 돈이난. 겅허난 이디왕 메역 안 조물았덴 허연 이디 오난, 육지 강 조물당 왔젠 5
만원씩 입애리(입회비) 내렌 허연 이제 리사무소에 5만원씩, 그때 돈 5만원썩 입애리 내
멍 메역 조물안. 우리 시아방 열 네바작썩 지어내언 저 거시기로 해영 널어오민 우리올래
지 사름 보듯 뎅기게 해영 허민 이거 성 물질이 나시카, 아시 물질이 나시카덜 허멍 막 
동네 사름덜 해나서.

Q : 몰르왕
A : 몰량, 몰량 그냥 아십주게.
B : 칭당
A : 칭당. 60키로 칭. 겅핸 입애리 내멍 5만원 입애리 내멍 조문거 여(8)칭 조물아져선게, 

그 때 허연에 그냥. 게난에 옛날엔게 땅 값도 얼마 안가고 허난 그거 허연 우리 땅 문세 
5만원 줜 사곡, 저 질왓 그거 5만원 줜 사곡. 옛날엔 땅 엇어부난 난 땅만 땅만 사수다 
우린. 쉐키우멍 시아방 돈 해단 심줘부난 쉐 샀다가  샀다가 허멍 그 곡 쉐 곡 
허멍 시아방 많이 궅어 줬주.  

Q : 물속에 들어 갔당 숨 머치면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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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양.
Q : 숨비소리가 나오는 거?
A : 호~이 허민 그냥 숨이 싹허게
B : 호~이 행 들어가기네, 숨 았당 나오민 호~이 허는게 양 오장이 시원해여 


